
국제유가 100달러까지 폭등 가능성?
석유공사 , 미국- 이라크 전쟁 중동전 확대되면 … 단기전은 40달러

미국-이라크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

됐다.

한국석유공사 이준범 박사는 10월24일 개최된 <21C 석유산업의 도전> 세미나에서 <국제 석유산업의 이슈

와 전망>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단기전으로 끝나면 국제유가가 40달러까지 상승하는데

그치나,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중동전으로 확대되면 50-60달러는 물론이고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

다고 전망했다.

이준범 박사는 100달러 근거로 미국 국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국제유가 전망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했

다.

한편,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<이라크 전쟁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> 분석자료에서

전쟁이 6개월 이내의 <단기 국지전>으로 끝나면 개전 초의 일시적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기종전이

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수출과 설비투자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.

그러나 전쟁이 6개월-1년의 <장기 국지전>으로 전개되면 유가는 연평균 약 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고, 세

계교역 증가율이 1%p 하락하며, 원/달러 환율도 5%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.

이에 따라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소비 등 내수도 덩달아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

은 예상보다 1.2%p 하락한 4.6%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
특히, 미국-이라크전쟁이 <장기 확장전> 형태로 전개되면 수출이 더욱 위축되면서 물가는 급등해, 저성

장·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.

장기전으로 치달으면 유가는 40달러대로 급등하고, 세계교역 증가율이 3%p 하락하며, 원/달러 환율도 10%

하락해,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2.4%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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